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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본은역사왜곡뿐아니라, 동해를일본해로표기하

고, 국제사회에 물량적인 홍보공세를 취하는데 만족하

지않고우리나라의독도를‘죽도(다케시마)’로표기하

며자국영토화하려는극우적, 제국주의적행태를자행

하고있다. 한국과일본사이에는1952년이래‘독도영

유권논쟁’이계속되고있다1). 일본정부는독도영유권

을주장하면서 1954년국제사법재판소에이를위탁제

소했으며, 기회가있을때마다독도를침탈하려하고있

다. 학문은 진실과 진리를 밝히려는 작업이며, 따라서

실증자료들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

할때설득력을지니는것이다. 이러한기준으로볼때

독도는한국영토임이분명함에도불구하고일본제국

주의자들이이진실을알면서1905년독도를우리국민

들몰래빼앗아일본영토로의편입을시도했다.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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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일본정부는이를기정사실화하여독도영유권을주

장하고있는것은철저하게비판되어야한다.

과연그들교과서에서독도표기는어떻게나타나고

있는가에대한실상을파악하여심각성을알리는것이

본글의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교과서류를 통해

우리나라의독도표기가일본교과서상에어떻게표기

되고 있는가를 살핀 문헌연구이다. 둘째, 독도 표기의

실상을알기 위해 독도 표기가나타날 만한 일본의교

과서류를모두검토대상으로하였다. 즉, 소학교, 중고

등학교의사회과(역사, 지리) 교과서및지리부도등을

포함하였다. 셋째, 교과서상의 표기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진행하되, 필요에따라서는연구방향과주제를

명백히 하기위해 관련문헌을 참고하거나 일본측의 보

고서를참고하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일본의교과서

류에 나타난 독도 표기문제를 놓고,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할것인가를제언의형식을빌어결론으로담고

자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좀더 많은 교과서를 다룰수록

실상파악에유리할수있지만, 자료구득의한계가있었

다. 그리고시기상으로도매우오래된교과서에서부터

최근의것에이르기까지총망라되지못한한계가있었

음을밝혀둔다.

II. 정확한영토표기와상호국제이해

과학기술의 발달은 지구를 하나의 촌락이나 도시마

을로비유할수있을만큼국가간의거리를단축시켰으

며이로써지구상의모든국가가서로이해하고평화추

구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유네스

코에서는 국제이해, 국제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에

세계각국이힘써줄것을권고하는결의안을채택하기

에이르렀고대부분의나라가학교교육속에국제이해

교육을포함하고있다.

국제이해교육을실행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기

본요건중의하나는사실을바탕으로한상대국가, 상

대국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나현재이러한기본요건은국제사회에제대로성숙되

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역

사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

리에관한정확한사실을국제사회에알릴필요성이더

욱절박하다고할수있다.

국제이해교육에서중요한매체가되는교과과목은

사회과분야라고말할수있다. 이분야가가장많이외

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및 외국

인들에대한태도형성은 6세에서 14세사이에이루어

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초, 중등학교에재학시기이

나이에 학교생활과 특히, 사회과 분야의 수업을 통해

외국에 대해 배우게 된다. 사회과 교과서가 외국에 대

한 태도나 인식에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은쉽게 추

론할수있다.

우리나라의 위치, 영역, 지명과 관련한 외국교과서

의서술량은적고지극히개괄적인수준에그치고있는

것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서 한국의 수도

명, 주요도시명, 국경선의표시등에서오류가자주발

견된다2). 오류의정도가심한몇가지사례들을살펴보

면다음의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남북한명칭을혼동한경우

·남한의수도를평양으로제시한경우,

·휴전선을38도선으로표시하경우,

·주요도시의위치를잘못표기한경우,

·주요도시명을일본식으로병기한경우,

·대한해협을일본식명칭으로표기한경우,

·독도를일본영토로나타낸경우,

·제주도의명칭을서양식으로제시한경우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들이 특정국가의 특정교과서 속

에무더기로나타나는까닭은이들교과서저자들이일

본측자료나낡은자료를무비판적으로인용한데서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참으로중대한문제들이아닐수없다3).

영토는 주권이 미치는 장소이고, 장소는 움직일 수

없는 붙박이 지역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다. 고

장과마을, 도시, 지역사회, 국가등, 크기와행정소속

은각기달라도그곳에살고있는사람들의땀과삶의

애환이 서린 생활터전이고, 문화와 정서가 녹아든 캔

버스이다. 이러한 캔버스의 크고 작은 문화상에 붙여

진 주소와도 같은 것이곧 지명일진대, 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표기해야하고간직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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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의교과서및지도에보이는
‘독도’표기현황

1.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모두 동해를 일

본해로표기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독도를죽도

또는 다케시마로 표기해 놓은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

다. 이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

기때문이아니라, 교육과정(학습요령) 상 다루는주제

가아니거나워낙작은섬이므로축척관계상교과서에

게재되는지도상에는나타낼수없는경우이기때문으

로해석된다4).

2. 고등학교 지리부도

일본의각지리부도에는모든책들에걸쳐서울릉도

와 독도 사이에 한일 국경선 통과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는 의당히 일본령 죽도

(竹島)로표기하고, 한반도전체를지칭할때는일률적

으로조선반도로, 북한에대해서는‘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우리나라에대해서는‘대한민국’등으로표기

하고있다5).

3.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

일본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국제문제를 다루는 내

용에지도와함께독도를일본령다케시마로분명히다

룬교과서들이눈에띤다6). 동원서점(桐原書店, 평성15

년, 野中俊彦외, 71쪽)의신정치경제교과서에서국제

분쟁과민족문제를다루는내용가운데죽도를지도상

에 표시한 후, 일본과 한국정부에서 공히 영유권을 주

장하는지역으로괄호속에적고있다7).

한편, 삼성당(三省堂, 정치·경제, 개정판, 2002년,

93쪽, 永井憲一외6명)에서간행한정치경제교과서에

는한국과일본사이의바다에죽도와대마도를표기한

지도를 게재한 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죽도(한국과 계속 분쟁 중); ① 일본이 1905년에 도근현

(島根懸)에 편입시켰고, 이후부터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되었

다.② 1946년의연합국군총사령부각서에의하면일본의행

정구역으로부터 분리시키라고 했지만, 이것은 점령하의 협

정조치인 것이고, 죽도를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시켰다

는것은아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일본은조선에대한

모든 영유권을 포기했지만, 죽도는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는

포함되지않았다. 1952년에한국이이승만라인을설정하고

그 경계범위 내에서의 일본어선의 어로활동을 금지시킨 수

역에 죽도가 포함되었지만, 일본정부는 죽도가 일본영토임

을 항의했다. 이후 양국간의 분쟁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65년의일한기본조약에도죽도의귀속문제는해결되지않

았고, 현안문제로남아있다.

위의 내용은 1905년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SCAPIN 제 677호와대일강화조약, 그리고이승만라

인 등에 관한 내용의 요점을 일본 측의 해석방식대로

요약하여 교과서에 기술해 놓은 것이다. 왜 일본 교과

서에서이와같이해석하고있는지를다음내용을상고

함으로써밝혀볼필요가있다.

1) 1905년일본의시마네현(島根縣) 고시

러시아와일본은 1904년 2월 10일선전포고와함께

전쟁에돌입했다. 일본은대량의군대를한반도에상륙

시키고, 동해에서는 불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망루 설치의 후보지를 찾던 중에

독도를마땅한후보지로정하고자하고있었다. 연해주

와한반도각지에서강치잡이를하던일본의어부나카

이(中井養三郞)가 독도(리앙꾸르 섬)에서의‘어업독점

권’을한국정부에교섭하여줄것을일본정부에청원한

바 있다. 이때, 독도가 한국영토이지만 무인도인 이것

을이기회에침탈하여일본영토로편입시키려는음모

가망루설치를준비하던일본해군성과외무성중심으

로 시작된다. 이들 음모에 따라 니카이가 제출한 대하

원(代下願)은“독도를일본영토에편입시키고빌려줄

것을 청원하는 대하원”으로 바뀌어 일본의 내무·외

무·농상무성에 다시 제출된다. 일본정부는 1905년 1

월28일‘독도(리앙꾸르섬)를일본영토로편입한다’는

내각회의를 거쳐 시마네현으로 하여금 관내 고시하도

록 훈령하였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독도를

‘죽도(竹島)’로 명명하여 시마네현 오끼(隱岐)섬 소관

으로 정한다‘고 고시하였다. 이것이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이며지금으로부터약100년전의일이다8).

여기에서 첫 번째로 부당한 점은 시마네현 고시를

국제법상합당한고시로볼수있는가?이다. 영토의선

점이나편입은국제법적인정당성이확보되어야한다.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한국이 선점한 땅으로서 울릉도

와함께오랫동안관리하여왔음은익히알려진사실이

다. 중간에 400년간의공도정책이있었지만이것도곧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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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관리의 한 수단이며, 결코 영토의 포기의 기간이

아니었다.

두번째로영토선점이나편입사실이대외적으로공

포되었는가?이다. 당시의경쟁적주권자인조선정부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고하였는가?이다. 1905년 1월

28일 각의를 거쳐 동연 2월 22일에 시마네현 지사의

이름으로 고시되는 일련의 과정은 은밀하게 이루어졌

다. 이에대해서일본은1928년의팔마스섬, 1931년의

클리퍼튼섬의판례를들고나와“통고를영토취득의절

대적요건으로하는국제법상의원칙은존재하지않는

다”고강변을한다. 그러나이들섬에통고여부를고려

할필요가없다는판결을내린것은동섬에많은주민

이살고있는곳이기때문에일국의은밀한주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지

독도와같이격리된무인도의편입에도해당되는판례

는 아니다. 일본은 이것을 일개 작은 지방의 현(縣)을

통해고시했고(1905년 2월 22일), 고시한지일년이지

난1906년 3월29일에야시마네현에속한오끼도(隱岐

島)의관리일행이독도를순찰하고돌아가면서울릉군

수 심흥택(沈興澤)에게 통고한 것이 전부이다9). 선점

관리되고있는남의영토를이런식으로탈취하여나중

에 서둘러 현지측량하고, 토지대장에 올리고, 강치어

포획의면허를시행하는등침략행위를스스로인정하

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가 경쟁상대자인 조선정부에 1

년후에야소극적으로통고되었고, 일본정부의관보에

도게재되지않았으며따라서많은일본사람들에게조

차거의알려지지않았다.

셋째, 일본의독도침탈은어떠한환경하의한일관

계 속에서 자행되었는가?이다. 1910년 일본의 한반도

강점은한낮형식적인통과절차에불과할뿐19세기말

부터한국은사실상일본의지배하에놓여있었다. 러일

전쟁이일본승리로끝나자한반도에는강대한일본의

군사력이 주둔하게 되었고, 1905년 11월 17일에 대한

제국의외부통로를완전히폐쇄시킨채외교권을빼앗

고, 다음해 2월 1일부터 통감부가 우리의 외교와 내정

일반을감독지배하면서모든결정을좌우하는실정이

었다. 당시우리는국권이송두리째침탈당하는판국이

었기에 독도영유를 문제삼을 힘도 없거니와 외교전을

전개할통로도없었다. 일본정부는교활하게대한민국

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 통치를 완벽하게 마련한

다음, 독도영유에대한시마네현고시를한국측에, 그

것도울릉군수에게통고한것이다.

2) SCAPIN 제 677호와대일강화조약

연합국이독도를한국의영토라고판정한근거기원

은일찍이카이로선언(1943년 11월 20일)으로까지소

급된다. 연합국은카이로선언에서한국의독립을약속

했고 패전 후 일본영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1894년 청일전쟁 이후‘일본이 탐욕과

폭력에 의하여 약취한 것’에 해당된다10). 카이로 선언

은 1945년 7월 26일 미, 영, 소의 포츠담선언을일본

이수락함과동시에포츠담선언제8항에자동흡수된

다. 8항의 내용은“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는내용이다. 독도는포츠담선언제8항에서“우리들(3

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포함되며, 이것이

1945년 9월 2일 일본이 조인한 항복문서이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즉시포츠담선언의제규정을집행하기

시작한다.

연합군최고사령부는위와같은원칙하에1945년 9

월부터 5개월간연구, 검토끝에이른바SCAPIN(연합

군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를 결정, 발표한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분리하여원소속으로반환해야할영토

를 규정한 것인데, 제677호 제3항에는 일본으로 귀속

될 섬과 제외될 섬을 명기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제 3항 A에 분류되어 일본에 귀속되지 않고 한국영토

로 결정, 발표되어 일본 정부에도 통보되는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령이 하달된 것은 1946년 1월 29일이

다. 그리고1946년6월22일SCAPIN 제1033호제3항

에는독도12해리이내에일본의선박이나승무원이접

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고, 1952년 연합

군최고사령부가해체될때까지전혀수정되거나폐지

된바없이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연결된다.

연합국은제2차대전의강화조약체결준비를 1949년

부터본격적으로준비하는데, 1950년에는극비리에‘연

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초안하였

다. 여기에서, 한반도와그주변의도서를완전한국에

게이양하기로합의하고, 그 도서에는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강화조약

초안은5차초안이만들어질때까지그내용에큰변화

가없었다. 6차초안이만들어지면서일본의맹렬한로

비때문에우리에게불리해지기시작했는데, 미국의일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독도(다케시마)’표기 실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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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부 고문 시볼트(Scbald W.J.)가 독도를 일본으로

귀속시키고 미국의 기상관측 및 레이다기지로 사용하

도록권유하였기때문이다. 한일간의독도영유의분쟁

발단이이로부터시작된것이라고볼수있다. 미국국

무부에시볼트가건의한내용은독도는한국근해의섬

으로간주할수없다는것, 일본의영유권주장이오래

되었고타당하다는것, 지금까지시마네현오끼섬의도

사(島司)가 관리하고 있었던 섬이라는 것, 한국의 이름

이없고한국영토라고주장한바가없다는것, 장차미

국의 기상관측소와 레이다기지 등 전략적 이용가치가

크다는것등등이다11). 제6차초안은이상과같은주석

이 첨가되어 독도를 일본 영유로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종전의초안과는판이한것으로변하였는데, 이때는마

침6.25 발발로한국정부는정신이없을상황이었다.

제 6차초안이여기에이르자초안작성의주역이었

던 미국에 대한 항의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

국으로부터거세게일어났고결국영국과미국합작품

으로 대일강화조약 제2조 제1항이 1951년 6월 14일에

완성된다. 내용은“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

주도, 거문도, 울릉도를포함한한국에대한모든권리,

권원, 청구권을포기한다.”로되어있다. 여기에일본영

토의내용설명은생략되어있다. 대일강화조약제2조

제1항에서독도가명시되지않았기때문에계속하여독

도영유의불씨로남게되었다. 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

언, SCAPIN 제677호에이르는일련의각국논의결과

에서는독도가한국영토인것을아무도부정함이없었

고, 대일강화조약초안작성과정을상세히살펴본다면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이 터무니없음을쉽게알 수 있

다. 대일강화조약이체결된것이 1951년 9월이고일본

이재독립한것은1952년4월이므로만약독도가일본

의영유라면, 국제연합이대한민국의독립국승인을일

본의영토위에승인한아이러니와다름이없다.

4.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의일본사또는세계사교과서에사용된지

도라면고대사또는중세사, 근세사지도에바다이름과

울릉도, 독도등이표시될수있다(대축척지도일경우).

그러한개연성을염두에두고역사교과서세권을택해

자세히검토하였다12). 그러나세권의역사교과서에는

시대상황을설명하기위한여러주제의지도들이망라

되고는있지만, 울릉도나독도를표기한지도는보이지

않았다. 다만, 동해에 대해‘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들

은세권모두에서여러컷발견된다13).

5. 중학교 사회과 역사분야 교과서

소화시대의 중학교 사회과 역사분야 교과서에 나타

난 한국지도와 지명을 살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동해 또는 독도가 표기된 지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만소화53년과54년의중학교사회역사분야교과서에

서 동해를‘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살필 수 있는 정

도이다14). 일본서적(日本書籍)에서 발행한 교과서에는

일본측에서 한반도 남부에 근거 없는‘임나일본부’설

을주장하는것을뒷받침이라도하듯남부지방의신라

와백제사이에‘임나제국(任那諸國)’을표시한지도가

등장하기도한다15).

일본의 교과서에서 한반도를‘조선반도’로 표기하

고, 북한을‘북조선’으로, 남한을‘대한민국’으로표기

하는 것이 상례이다. 간혹 남북한을 합해서‘한국(韓

國)’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극히 이례적인 표기

이다16).

집중적으로 검토한 교과서들에서‘독도(죽도)’가 나

타나지않는것은일본측의의도라기보다는교과서판

형과 스케일상의 문제, 그리고 당시 교과서에서는‘쟁

점화’되지않은사안이기때문인것으로여겨진다.

위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중학교 역사

분야교과서의‘독도’관련사항을살펴보았다. 일본역

사교과서에서의독도표기상황은이렇다치고, 우리나

라중학교국사교과서에게재된독도관련내용에대해

일본 측에서 해석한 내용을 주목해 볼 만하다. 왜냐하

면 이를 통해 그들의의도를 보다 분명하게파악할수

있기때문이다17).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하는 섬으로서 일찍이 우리나라(조

선)의 영토였다. 조선 초기에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

은 본토에 이주시켜, 일시 정부의 관리가 소홀할 때도 있었

지만우리어민들이어업을하는거점으로서활용해왔다18).

(교육인적자원부, 1996, 중학교국사, p.240)

이에대한일본측의해석이매우괴이하다. 우리나

라의중학교국사교과서상에나타난위의내용에서“섬

사람들을본토로이주시켜서일시정부의관리가소홀

한 적도 있었다”라는 내용을 괴이하게 해석하여 물고

늘어진다. 즉, 관리가소홀했던적이있는섬을독도로

해석하는것이아니라어이없게도울릉도에관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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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보고있다. 즉, 조선시대초기1417년에한국정부

즉, 당시 조선정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그

이후 울릉도에는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공도(空

島)정책’을취했던것이역사적사실이라는것이다. 아

울러“우리(조선) 어민들이어업을하는거점으로서활

용해왔다”라는서술도틀렸다는것이다. 일찍이 1882

년과 1900년의두번에걸쳐서한국(조선)측이울릉도

에조사를행하였지만그때에한국(조선)에서는죽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며, 19세기 말에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독도(죽도)를놓고“어민들이어업을하는거점

으로서활용해왔다”고기술하는것은이치에닿지않

는다고일본측은해석하고있다19).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고 있던 안용복이 여기

에 왕래하는 일본의 어민을 추방하고 일본에 건너가 우리나

라(조선)의영토인것을확인시킨적도있다. 그후에도일본

의어민들이가끔울릉도부근에불법으로어업을하고있기

때문에 정부는 울릉도에 관청을 두고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

고독도까지관할했다. 그러나일본은러일전쟁중에일방적

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해 버렸다20).(교육인적자원

부, 1996, 중학교국사, p. 240)

위 문장에서‘여기’는 우리나라(조선)에서‘독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안용복이‘독도’에 왕래하는

일본인을쫓아내고‘독도’가조선령이라는것을일본측

에 확인시켰던 것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의해석은이러한진술은허구라는것이다. 이렇게말

하는이유로서일본측에서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

다. 즉 17세기말일본과조선사이에울릉도의영유권

이문제가되었던적이있다는것이고, 조선의공도정책

때문에 일본인이 울릉도를 어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본측은일본령으로서인식하고있었다는것이다. 그

러나교섭의결과도쿠가와막부는일본인이울릉도에

의도항을금지하고조선령으로인정했으며, 이울릉도

영유권문제의시기에도독도영유에대해서는아무문

제가되지않았다는것이다. 즉일본인의독도(죽도) 도

항은금지되지않았다는것이다. 그리고울릉도영유문

제에안용복이라는인물이관계하는것은사실이며, 안

용복이두번일본에건너왔는데첫번째(1613년, 원록

6년)는 울릉도의 침입자로서 일본인에게 체포되어 호

송, 송환되었던것이고, 두번째(1696년, 원록 9년)에도

울릉도에건너갔을뿐독도(죽도)에는가지않았다는것

이다. 두번의도항후에안용복은울릉도로부터일본인

을추방했다고서술하고있지만일찍이막부에의한울

릉도도항금지령후에울릉도에일본인이있을리가없

었다는것이다. 이렇게해석하는일본측은안용복증언

자체가과장된것이며, 그증언에서도안용복이일본인

을쫓아냈다는것은울릉도로부터였지독도(죽도)는아

니었다는주장을펴고있다21). 즉, 일본측의억지주장

의 골자는 이렇다. 대한민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하여‘울릉도’라고 써야 할 부분을‘독도’

로바꿔서술함으로써사실을호도하고있다는것이다.

6. 중학교 공민 교과서

고등학교의 정치경제 교과서에 국제간의 분쟁 주제

로독도를다루고있는것을확인하였기때문에중학교

의공민교과서에비슷한내용을다룬단원에영토분쟁

문제를다룰수도있다고생각하여중학교공민교과서

5종을택해살폈다22).

제국서원 발행의 교과서에서는 국가와 영토문제를

다룬 내용에서 주권, 국기, 국가, 영토, 국가간의 존중

등을 주제로 서술하였다. 칼럼을 마련하여‘일본에도

있는영토문제’제하에북해도의북방영토묘지참배단

사진과 함께 명치시대부터 일본의 영토였던 북방 4도

에 관한 내용을싣고 중국과 일본양국간 문제가 되고

있음을적고있다. 독도에관한내용은없다.

동경서적간행의「신사회공민」교과서같은절에는

지구시민으로함께중시하여야할주제들로서환경, 인

구와식료, 평화를위한협력등을들고자원과에너지

문제, 지구환경 문제, 아시아의 삼림과 일본, 인구 및

식량문제를집중거론하였다. ‘2절국제사회와세계평

화’에서는 지역주의 발생, 지역분쟁과 민족문제, 주권

국가와 국제사회, 국제연합, 세계평화의 실현 등 여러

주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일간의‘독도’

영토분쟁에대한언급은없다.

일본서적간행의「우리들의중학사회(공민분야)」에서

는 관련단원이‘제4장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생을 위

해’이다. ‘제1절 세계평화의 실현’에서는 현대의 국제

사회, 전쟁을포기한일본, 평화헌법과자위대, 일본과

아메리카및근린제국과의관계, 국제사회와주권의존

중, 세계평화와국제연합, 군축및평화에관한주제들

을다룬다. 금후의근린제국과의관계를논하는내용에

서‘종군위안부문제’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한편‘제2절 지구시대의 과제’에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독도(다케시마)’표기 실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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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지구환경, 빈곤 퇴치, 자원과에너지의미래, 세

계가운데일본등의주제를다루고있다. 독도와관련

된영토분쟁에대해직접언급은없다.

일본문교출판 간행의「중학생의 사회과 공민; 현대

사회」교과서에서 관련단원은 제 7장이다. 1절의‘일본

과국제사회’에서새로운국제질서, 국제연합, 군축, 국

경을초월하여활동하는각종NGO, 일본헌법과평화

주의, 비핵 원칙, 일본의 외교,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

대, 사회개발차원의각종원조등에관한내용을담았

고, 2절의‘우리들과지구사회’에서는남북및남남문

제, 격차해소를위한과제, 국경을초월해확산되는환

경문제, 지속가능한개발, 자원소비, 에너지소비와지

구온난화, 자원과에너지재활용, 지구사회의일원으로

서의자세등을다룬다. 한일간의독도영토문제에대

한직접적언급은없다.

청수서원간행의「신중학교공민; 일본의사회와세

계」교과서에서는 제3편에서 국제사회 관련 내용을 다

룬다. 국제정치, 국제연합, 군축과 세계평화, 자원, 남

북 격차 등의 주제를 다루었지만, 한일 간의 영토분쟁

으로‘독도’문제를직접다룬내용은없다.

검토한중학교사회(공민분야) 교과서5종모두한일

간의‘독도’를 사례로 한 영토분쟁 내용을 직접 다룬

교과서는없다.

7.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

일본의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울릉도, 독도(죽

도)에 대한 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판형이 적은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스케일의 지도를 소학교 사회과교과서에서 다

루지않기때문이며, 더더욱민감한쟁점사안을취급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 검토된 교과서들 가운

데 일부 교과서의 지도에서‘동해’를‘일본해’로 표기

하고있는지도들이등장하고있다23).

IV. 결론; 일본교과서의죽도표기에
대한대응

일본 역사교과서에 한국과 관련한 역사왜곡의 심각

성못지않게동해의일본해표기문제와오늘의주제인

‘독도’의‘죽도’로의 표기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들

의행동을지켜보면우리와의역학관계를보아가며, 한

가지씩들고나와국제사회에물의를빚고그들에게유

리한판도로끌고가는양상을보인다.

역사왜곡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쟁점화 되어 피곤

하게 하고 있으며,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가 그다음

불거진 셈이고, 가장 나중 불거진 문제가 독도 영유권

에대한문제이다. 일본측에서는쟁점화로들어내기까

지주도면밀하게국제사회에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

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판도로 이길 수 있는 시점까지

물밑작업을철저히해놓는다. 승산이있다고판단되었

을 때에, 그리고 적당한 때를 노리다가 충격적 카드로

한문제씩들이민다.

역사왜곡문제와동해에대한일본해표기문제는장

기화의조짐을보이는가운데최근의독도에대한‘죽

도’표기와 함께 영유권 분쟁으로의 치닫는 양상은 또

다른우선적이고도훨씬진지하게다루어져야할사안

으로떠올랐다.

독도의영유권문제는정, 관, 학계와온국민들이경각

심을가져야할문제이다. 그야말로그장(場)이현재이고

구체적이며, 동해의일본해표기와나아가역사왜곡의쟁

점에대한헤게모니와도연결되는문제이기때문이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일본은 일본의 교과서상에 독

도를‘독도’로 표현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기울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고등학교의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이를

부각시켜쟁점화하고있다. 그리고지리부도책들에서

는 천편일률적으로 해상에서의 국경선의 확정과 죽도

라는표기를하고있다. 나아가일본의정책연구소에서

는 우리나라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반박하는자료를제시하고있다.

극히 소수의 일본 교과서(예; 동원서적)에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영유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측에서는 한국령이라고 한다는 주석을

달거나괄호안에표기하기도한다. 이렇게하는교과서

는그래도꽤양심적인면이있는편이다. 대부분의교

과서에서는그러한언급조차없이그대로일본영토내

의일본의‘죽도’로되어있다.

이러한 교과서상에서의 독도에 대한‘죽도’표기에

대해어떻게대응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가? 다음의

절차와주장이필요하다.

첫째, 그들의 주장이 억지가 되었던, 약간은 설득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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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녔던간에일본의교과서와지리부도상에현재양

측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게재하도

록압력을가해야한다. 일본의양심있는학자들과배우

는학생들로하여금생각하도록해야한다는관점에서

이다. 나아가 교사용지도서에나 참고자료에서는 더욱

더자세하게한국측의입장과일본측입장을소상히밝

혀왜이부분이쟁점화되며, 갈등을빚는이유를알도

록해야한다. 즉, 교육의장에서공론화시킬필요가있

다는말이다. 이러한절차를무시한체, 마치독도가일

본의다케시마인것으로기정사실화하여기술하는것

은소수일지언정일본내의양심있는교사와학자들의

언로를막는것이며, 미래의양식있는시민으로성장할

학생들의비판적사고의성장을막는셈인것이다.

둘째, 외교적으로부단히노력하여독도가한국영토

임을 국제사회에 확인시키는 홍보작업과 일본의 양심

있는학자들의목소리가나오도록유도해야한다. 필요

한 자료를 만들고 이를 배포하는일은 한시도 틈을두

어서는안된다. 일본측에서는이러한일에대해물질

적공세를퍼붓고외교적전략을줄기차게펼치기때문

인데, 우리 정부에서 잘못 판단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보고만 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측의

주장에귀를기울일수밖에없게된다.

셋째, 국내의 학자들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학

문적으로연구하여연구물을축적하고, 논리적으로무

장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하고, 발표하여야한다. 그

리고현장의교사들은우리영토에대한정확한사실을

올바르게가르쳐야하며, 따라서학생들이배우기에적

합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하는일을병행해야한다24).

이러한과정을소홀히하는순간부터, 외부세계에서

는일본측의주장에대해대응논리가없는것처럼비쳐

지거나 우리측 논리가 없거나 약한 것처럼 비추어 질

수있는것이다. 반복되면서물량공세를취하는일본측

의억지목소리는기정사실화된공인된목소리인것처

럼 국제사회에들릴 수 있게되고 서서히 우리측의주

장과입장은약화될수밖에없다. 만일묵시적인태도

로일관된다면국내의우리국민과학생들조차의아하

게여기는이상한결과를초래하게될지도모른다.

넷째, 정부측에서도 취해야할 태도가 분명히 있다.

즉, 잘못된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보완 협상을 재개

해야 한다. 나아가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

역을선포하고, 우리국민이우리영토에자유롭게드나

들 수 있도록 입도 허가제를 폐지해야 하며, 어업전진

기지로개발하는것은당연하다.

전쟁을치루며국토를수호해내는일만큼이나, 외

교적역량을쌓아슬기롭게대처하는일과학문적노력

을 기울이는 일, 나아가 그 결과를 국민들과 학생들에

게홍보하고계몽시키는일들이역시중요하다.

주

1)‘독도’영유권문제발생배경; 일찍이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 군함들이 동

해에서활동하는것을감시하기위해군사적목적에서일본

해군 망루를 설치하려고 1905년 2월 한국인들과 당시의 대

한제국 정부 몰래 독도 침탈을 기도한 적이 있다. 서기 512

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주인없는 땅이라고 부

당하게 주장하면서, 1905년 2월, 독도를 일본 도근현(島根

縣, 시마네현)에 이른바‘영토 편입’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를두고이르는말이다. 1945년 8월 15일해방을맞은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에 의거하여

1946년 1월 29일독도를한국영토로반환하였다. 대한민국

이수립된후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정부가‘인접해양

의주권에관한대통령선언’(일명‘평화선선포’)을 발표하

자, 일본정부는 10일뒤인 1월 28일일본외무성이“…대한

민국의선언은죽도(竹島, 다케시마)로 알려진섬에대해영

유권을갖는것처럼보이지만, 일본정부는대한민국의그러

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여 오면서 한국과 일

본사이에‘독도영토논쟁’이불붇게되었다. 그후일본정부

는간헐적으로독도를일본영토라고주장하는망언을꾸준

히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한국의 독도 영유에 대한

항의문서를공식적으로대한민국외무부에보내어뒷날독

도침탈을위한근거자료로축적해오고있다.

2) 필자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외국의교과서(주로사회과

교과서및지도류)들을수집하여분석하고그속에한국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정책사업에 전

념한바있다.

3) 한국교육개발원, 2002, 세계화시대의 한국바로알리기; 일

본 역사교과서의왜곡과그대응-회고와전망, (한국교육개

발원연구자료2002-38), pp.57-60.

4) 그러나 이어서 다룰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국제분쟁과 민

족문제를 다루는 장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교육과

정상한국과의독도분쟁문제, 북방영토문제, 중국과의관계

에서문제가되고있는尖閣諸島문제등을교과서별로다루

는경우가있다.

5) 필자는 15권의 지리부도를 검토하였다. 이 밖에 일본의 각

출판사에서 간행한 지도류는 부지기수이지만 자료구득 및

연구 기간 등을 감안해 일본내의 지리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이 대단히 높은 두 곳 출판사 즉 이궁서점(8종)과 제국서원

(5종), 그리고 동경서적(2종) 간행의 지리부도를 살폈다; 二

宮書店, 평성15년, 基本地圖帳; 二宮書店, 평성13년, 基本高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독도(다케시마)’표기 실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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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地圖; 二宮書店, 평성14년, 基本高等地圖; 二宮書店, 평성

15년, 高等地圖帳; 二宮書店, 평성15년, 高等地圖帳, 最新

版; 二宮書店, 평성16년, 現代地圖帳; 二宮書店, 평성13년,

詳解現代地圖; 二宮書店, 평성16, 必携콤팩트地圖帳; 帝國

書院, 평성13년, 地歷高等地圖; 現代世界와그歷史的背景,

最新版; 帝國書院, 평성13년, 新編標準高等地圖, 最新版; 帝

國書院, 평성16년, 標準高等地圖; 지도로읽는현대사회, 新

訂版; 帝國書院, 평성13년, 新詳高等地圖, 初訂版; 帝國書

院, 평성15년, 新詳高等地圖, 最新版; 東京書籍, 평성13년,

新高等地圖; 東京書籍, 평성15년, 新高等地圖.

6) ·삼성당, 정치·경제, 개정판, 2002년, 永井憲一 외 6명,

지도에일본령죽도표기.

·삼성당, 정치·경제, 2004년, 中川淳司 외 6명, 55쪽에

일본령죽도표기.

·山川出版社, 현대의 정치·경제, 2003년, 山畸廣明 외 6

명, 67쪽에일본령으로죽도표기.

·山川出版社, 현대의 정치·경제, 2002년, 山畸廣明 외 6

명, 89쪽에일본령으로죽도표기.

·第一學習社, 고등학교정치·경제, 평성15년, 阪上順夫외

14명, 73쪽에일본령으로죽도표기.

·第一學習社, 고등학교정치·경제, 평성14년, 阪上順夫외

14명, 87쪽 본문 가운데 한국과는 죽도 문제가 미해결의

영토문제로남아있다고기술.

·桐原書店, 신정치경제, 평성15년, 야중준언 외 5명, 71쪽

지도에 죽도 표기 후 괄호 안에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자

국영토로주장하고있다고적음.

7)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적고 있는 일본의 다

른정치경제교과서들과유일하게차별화되는교과서이다.

8) 형기주, 2005, 독도의 지정학, 대한지리학회·조선일보사

주최독도문제대책을위한토론회자료집21쪽.

9) 시마네현고시제40호가 1905년 2월 22일인데 1906년 3월

28일에야 일본의 오끼섬 도사(島司) 아즈마(東文輔)와 사무

관 간자이(신서유태랑) 등이 울릉도 군수를 찾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일행이 시찰차 왔다는 것, 총 거주 인구가

얼마나 되고, 경비는 얼마나 드는가를 조사하고 돌아갔다.

이사실은당시강원도관찰사를통해서의정부참정대신박

제순, 내무대신이지용에게보고되었다.

10) 카이로선언문, 포츠담선언문, 일본의 항복문서 등의 원문은

“신용하, 한국과일본의독도영유논쟁”(한양대학교출판부,

2003)에 부분적으로 실려 있다. 형기주, 독도의 지정학, 독

도문제대책을위한토론회자료집에서도본내용을확인할

수있다.

11) 신용하교수의같은책에대일강화조약초안의원문이게재

되어 있으며, 제 3조에는 일본의 영토규정에 대마도와 죽도

가 포함되어 있고, 초안 주석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문 원문이 실려 있다. 이

것이대일강화조약제6차초안이다.

12) 다음의세권을집중검토하였다.

宮原武夫외15인, 평성15년, 高校日本史A, 實敎出版.

靑木美智男외13인, 1999년, 明解日本史A(개정판), 三省堂.

宮原武夫외15인, 평성15년검정제, 高校日本史B, 實敎出版.

13)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사나 일본 세계사 교과서상에

서의고대사, 중세사등과거사를다루는교과서상의지도에

‘일본해’라는 지명이 한결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

시의 국명은‘일본’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표기하고 있음
은여러각도에서생각해볼소지를주고있다.

14) 다음의 교과서에서 한반도 지도가 등장하고, 일본해로 표기
된내용을확인할수있는정도이다.
竹內理三·鈴木成高외 4명, 소화54년, 중학교사회과역사,
최신판, 帝國書院.
兒玉幸多·井上光貞외20명, 소화53년, 중학사회역사적분
야, 日本書籍株式會社.
北島正元·佐騰竺·野村正七외23명, 소화53년, 신판중학
사회역사적분야, 敎育出版株式會社.

15) 소위‘임나일본부’설이란 일본의 우익 사학계에 주장하는
바, 군사적정복에의한지배기구로서과거한국의남해안에
임나일본부가있었으며이를기정사실화하여한일관계사서
술에서 일본측의 고토회복 차원에서 한반도 침략을 합리화
하는잘못된인식의예이다.
兒玉幸多·井上光貞 외 20명, 소화53년, 중학사회 역사적
분야, 日本書籍株式會社, p.39의우측상단의지도.
北島正元·佐騰竺·野村正七외23명, 소화53년, 신판중학
사회 역사적 분야, 敎育出版株式會社, p.42의 좌측상단지
도. p.45의상단우측지도.

16) 北島正元·佐騰竺·野村正七외 23명, 소화 53년, 신판중학
사회역사적분야, 敎育出版株式會社, p.249의우측상단지도.

17) 일본정책연구센타, 2005, 이것이이상한중국·한국역사교
과서.

18) 본내용은2005년최신판중학교국사교과서에도내용이그
대로실려있다.

19) 일본정책연구센타, 2005, 여기가이상한중국·한국역사교
과서, 7절‘사실에근거하지않은독도교육’.

20)인용문은최근(2005)의중학교국사교과서에서도내용이같다.
21) 일본정책연구센타, 2005, 앞의책 7절‘사실에근거하지않

은독도교육’.
22)二宮書店, 帝國書院 등 지리교과서 시장의 시장점유울이 높

은이름있는주요5개출판사교과서를택하였다.
23)소학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동해를‘일본해’로 표기한 지

도가나타난교과서들은다음과같다.
大野 連太郞 외 26명, 소화 60년, 소학생의 사회과, 토지와
인간4下, 中敎出版, p.26, 31, 38.
大野 連太郞 외 26명, 소화 60년, 소학생의 사회과, 국토와
인간5下, 中敎出版, p.87.
堀尾輝久 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사회 4下, 日本書籍株式
會社, p.93.
堀尾輝久 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사회 5上, 日本書籍株式
會社, p.69.
堀尾輝久 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사회 5下, 日本書籍株式
會社, p.45, 49, 64-65사이의색지지도.

24)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독도 학습자료’를 책자와 CD로
개발, 배포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활용토록 한 바 있는데, 이
러한일련의일들은매우중요하며, 꾸준히지속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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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주, 2005, “독도의 지정학”, 대한지리학회와조선

일보사주최독도문제대책을위한토론회자

료집.

(지리부도류)

二宮書店, 평성15년, 基本地圖帳.

二宮書店, 평성13년, 基本高等地圖.

二宮書店, 평성14년, 基本高等地圖.

二宮書店, 평성15년, 高等地圖帳.

二宮書店, 평성15년, 高等地圖帳, 最新版.

二宮書店, 평성16년, 現代地圖帳.

二宮書店, 평성13년, 詳解現代地圖.

二宮書店, 평성16년, 必携콤팩트地圖帳.

帝國書院, 평성 13년, 地歷高等地圖; 現代世界와그歷

史的背景, 最新版.

帝國書院, 평성13년, 新編標準高等地圖, 最新版.

帝國書院, 평성 16년, 標準高等地圖; 지도로읽는현대

사회, 新訂版.

帝國書院, 평성13년, 新詳高等地圖, 初訂版.

帝國書院, 평성15년, 新詳高等地圖, 最新版.

東京書籍, 평성13년, 新高等地圖.

東京書籍, 평성15년, 新高等地圖.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中村和郞 외 7인, 평성 16인, 즐겁게 공부하는 世界地

理B (最新版), 帝國書院.

高橋 彰 외 7인, 평성 16년, 高等學校 新 地理A (最新

版), 帝國書院.

矢田俊文외9인, 평성6년, 환경과인간; 지리A, 東京

書籍.

山本正三 외 18인, 평성 13년, 기본지리A, 평성13년,

二宮書店.

竹內啓一외9인, 평성15년, 지리A, 敎育出版株式會社.

石井素介·奧田義雄 외 8인, 평성 14년, 地理A (改訂

版), 敎育出版.

矢田俊文외10인, 평성14년, 지리A, 東京書籍.

石井素介·奧田義雄외8인, 평성6년, 地理A, 敎育出版.

山本茂외 14인, 평성 15년, 고교현대지리A; 현대세계

의동향과제지역의과제, 淸水書院.

矢田俊文외10인, 평성15년, 지리A, 東京書籍.

矢田俊文외8인, 평성14년, 환경과인간, 東京書籍.

山本茂외 13인, 평성 6년, 현대지리B; 지구적시야로

본오늘의세계, 淸水書院.

矢田俊文외10인, 평성6년, 지리B, 東京書籍.

矢田俊文외8인, 평성14년, 지리B, 東京書籍.

山本茂외13인, 평성13년, 현대지리B; 지구적시야로

본오늘의세계(개정판), 淸水書院.

山本茂외8인, 평성14년, 신지리A (개정판), 淸水書院.

市川 正巳 외 8인, 소화 62년, 고등학교 지리(개정판),

淸水書院.

山本正三외 13인, 평성 14년, 고교생의신지리A, 평성

14년, 二宮書店.

山本正三외 13인, 평성 15년, 고교생의신지리A, 평성

15년, 二宮書店.

山本正三외 13인, 평성 13년, 고교생의신지리A, 평성

13년, 二宮書店.

山本正三외13인, 평성13년, 고교생의지리A, 二宮書店.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

永井憲一외6명, 2002년, 정치·경제(개정판), 三省堂.

中川淳司외6명, 2004년, 정치·경제, 三省堂.

山畸廣明외 6명, 2002년, 현대의정치·경제, 山川出

版社.

山畸廣明외 6명, 2003년, 현대의정치·경제, 山川出

版社.

阪上順夫외14명, 평성15년, 고등학교정치·경제, 第

一學習社.

阪上順夫외14명, 평성14년, 고등학교정치·경제, 第

一學習社.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독도(다케시마)’표기 실태와 대응

–372–

05손용택(363-373)  2006.1.3 2:31 PM  페이지372



野中俊彦외5명, 평성15년, 신정치경제, 桐原書店.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靑木美智男 외 13명, 2003년, 明解日本史A(개정판),

三省堂.

靑木美智男외12명, 평성15년, 일본사A, 三省堂.

宮元茂夫 외 10명, 평성 6년, 實敎出版, 고교일본사B,

實敎出版.

家永三郞외5명, 2001년, 신일본사B, 三省堂.

門脇楨二외5명, 소화62년, 고교일본사(三訂版), 三省堂.

宮原武夫외15인, 평성15년, 高校日本史A, 實敎出版.

靑木美智男 외 13인, 1999년, 明解 日本史A(개정판),

三省堂.

宮原武夫외 15인, 평성 15년검정제, 高校日本史B, 實

敎出版.

(중학교사회 역사분야 교과서)

竹內理三·鈴木成高외 4명, 소화 54년, 중학교사회과

역사, 최신판, 帝國書院.

兒玉幸多·井上光貞외 20명, 소화 53년, 중학사회역

사적분야, 日本書籍株式會社.

北島正元·佐騰竺·野村正七외 23명, 소화 53년, 신

판중학사회역사적분야, 敎育出版株式會社.

(중학교사회 공민분야 교과서)

佐藤幸治 외 8인, 평성 15년, 중학사회; 공민적 분야,

大阪書籍.

阿部薺외41인, 평성15년, 중학사회공민, 敎育出版.

谷本美彦외6인, 평성 15년, 사회과중학생의공민, 帝

國書院.

田邊裕외37인, 평성15년, 새로운사회공민, 東京書籍.

堀尾輝久외15인, 평성15년, 우리들의중학사회; 공민

적분야, 日本書籍.

伊東光睛외11인, 평성 15년, 중학생의사회과·공민;

현대사회, 日本文敎出版.

中村硏一외 12인, 평성 15년, 신 중학교공민; 일본의

사회와세계, 淸水書院.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

大野連太郞외 26명, 소화 60년, 소학생의사회과, 국

토와인간5下, 中敎出版.

大野連太郞외 26명, 소화 60년, 소학생의사회과, 토

지와인간4下, 中敎出版.

堀尾輝久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사회 5上, 日本書籍

株式會社.

堀尾輝久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사회 5下, 日本書籍

株式會社.

堀尾輝久외 19명, 소화 60년, 소학사회4下, 日本書籍

株式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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